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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여름 밤의 음악 향연에 피서객 함께 빠지다
- 29일 제7회 ‘주섬주섬 음악회’,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서 성황리 개최 -

- 콘서트, 체험 프로그램 등 마련 … 숙박·관광 결합된 1박2일 패키지 상품도 -

휴가철을 맞이해 덕적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안가에서 음악으로 

하나가 됐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9일 저녁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3

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‘제7회 주섬주섬 음악회’에 800명의 관

광객들이 모여 한여름 밤바다의 낭만을 즐겼다고 밝혔다.

2016년 첫 시작으로 올해 7회를 맞이한 ‘주섬주섬 음악회’는 아름다

운 바닷가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며 섬의 매력을 한껏 

누리는 인천의 대표 해수욕장 음악회다. 

큰 물섬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섬 덕적도의 서포리 해송숲을 배경

으로 올해는 그룹 부활의 메인보컬 박완규를 비롯해 모던 팝과 록, 

힙합,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해질녘 섬의 분

위기를 한층 밝혔다.

또한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과 섬 주민을 대상으로 2025 아시아·태

평양경제협력체(APEC, Asia-Pacific Economic Cooperation) 정상회의, 

인천고등법원,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현장 서명운동을 실시

해 시민들의 인천 유치 공감대를 섬 지역까지 키워나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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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, 8월 8일 ‘섬의 날’을 알리기 위한 섬 홍보 전시관과 인천 

제로웨이스트샵과 함께하는 친환경 마켓을 열어 섬과 환경에 대한 

가치를 높이고, 해안가 곳곳에 수영장과 해변 요가, 부채공예·조약돌 

아트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마련해 음악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흥미

로운 경험을 선사했다.

특히, 이번 음악회는 체류형 관광상품인 ‘옹진군 섬 도도하게 살아보

기’와 연계해 숙박·배편·식사·관광이 결합된 1박 2일 패키지 상품을 

출시해 총 82명에게 특별 할인 금액으로 제공했다.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해변을 무대로 다양한 음악과 체험, 볼

거리를 접목한 주섬주섬 음악회가 인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

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”며 “배를 타고 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

인천 섬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확대 추진하고 

있는 섬 패키지 관광상품 ‘도도하게 살아보기’도 많은 관심 부탁

드린다”고 말했다.

<사진> 행사 포스터 및 사진 



- 3 -

참고1  행사 포스터


